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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중에 첫번째는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보험체계는 
파노라마 상에서 보이는 매복의 깊이에 따라 난이도를 결정하며 또 이에 맞춘 수가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
러나 임상에서는 파노라마 상에 똑같이 보이는 사랑니일지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난이도가 매우 다르다.
사랑니 발치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인중에는 매복의 깊이 외에도 치근의 형태, 환자의 나이, 체중, 성별, 
개구량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매복의 형태, 깊이와 더불어 사랑니 발치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발치 
전 이러한 요인을 반드시 잘 살펴 내가 뽑을 것인지, 아니면 상급병원으로 의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
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랑니 발치를 결정할 때 또 한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사랑니 발치가 지금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려
이다. 개인 치과에서 의뢰된 많은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꼭 뽑아야 하는 치아인지 물어본
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랑니 발치가 주는 득과 실을 비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낮은 확률이기는 하지
만 발생할 수 있는 신경 손상과 더불어 여러가지 합병증에도 불구하고 사랑니 발치가 주는 이점이 크다면 
발치를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랑니 발치를 회피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마도 신경손상일 것이다. 정확한 예측은 힘들다 
하더라도 방사선 사진 상에서 신경손상의 가능성을 예측해 보는 것도 필요하며 가능성이 큰 경우 의도적
인 치관 절제술도 고려해 볼 만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수술 전에는 설명이지만 수술 후에는 변명이 된다는 것을 절대 잊
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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